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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일자리 특성 등 사회문화적 맥락은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여가시간을 이

용한 활동인 관광활동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여행 실태조사 자료 중 국내 관광여행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취업자 자료를 활용하여 일

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 근로자의 국내 관광여행 

일수 및 지출액이 비임금 근로자보다 많았으며, 정규직 근로자의 국내 관광여행 횟수·일수·지출액이 비정

규직 근로자보다 많았다. 종업원이 500명 이상인 사업장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횟수·일수·지출액은 종

업원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보다 많았으며, 격주 5일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횟수 및 일수는 주 5일 

초과 근무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관광진흥 정책 수립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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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omestic travel activities by job characteristic and 

derive implications to improve the domestic tourism by using 2010 Korea National Tourism 

Survey data(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e classified survey samples(1,813 

persons) by 6 job characteristic categories and compared the domestic travel activities(number 

of travel, day of travel, expenditure of travel). As the results of analysis, the domestic travel 

activities of paid worker, full-time worker, employers with a 500 or more workers, biweekly 

five-day worker are more than non-paid worker, part-time worker, employers with a 10 or less 

workers, worker who work six to seven days a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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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관광활동은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도움

이 되며[1],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문화들과 교

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

문에 개인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2].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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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관광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3][4]. 하지만 사람들은 관광활동 

참여에 있어 다양한 관광제약을 경험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관광제약 중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한 제약이 ‘시간 부족1)’이다[6].

주요 관광제약인 ‘시간 부족’은 노동시간과 관련이 있

다. 왜냐하면 관광은 여가시간 동안의 활동인데 여가시

간은 노동시간과 배타적이며 교환관계에 있어[7]노동

시간이 여가 시간 및 활동 등을 좌우하기[8-11] 때문이

다. 한편 노동시간은 직업 구조, 고용 조건, 노동시간 조

직(길이 및 배치)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게 된다[12]. 이 때문에 개별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자

유롭게 조정하기 어렵고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며 정시 

퇴근 및 휴가의 온전한 사용도 쉽지 않게 된다[13]. 우

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연간 실제 근로시간이 가장 

긴 이유는 근면해서가 아니라 상사의 눈치를 살피는 문

화 때문이라는 분석[14], 국민들의 여가시간 부족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연가 및 휴가 사용 활

성화, 경제단체와 연계한 민관합동 휴가 활성화 캠페인 

전개 등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15] 등도 이러

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직업 구조, 고용 조건, 노

동시간 조직 등 사회문화적 맥락은 노동시간 변화에 영

향을 미치고, 노동시간의 변화는 여가 시간 및 활동을 

변화시킨다. 그 결과 여가시간을 이용한 활동 중 하나

인 관광활동 참여가 상이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사회문화적 맥락은 노동시간 및 여가시간 변화를 통해 

관광활동 참여에 있어서도 차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는 미흡

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 중 일자리 특성

에 따라 국내 관광여행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국내 관

광여행 참여 경험이 있는 취업자들을 일자리 특성(일자

리 형태, 정규직 여부, 기업형태, 사업장 종업원 규모, 1

주일 평균 근로시간, 1주일 평균 근로일수) 각 항목별로 

1) 우리나라 국민 중 2010년 한번도 국내 여행을 하지 않은 국민들이 

여행을 하지 않은 이유 1위는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

(48.6%)’으로 나타났다[5]

집단을 세분화한 후 각 집단별로 국내 관광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참여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

되는 근로환경에 대응한 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고찰

1. 노동과 여가 시간 및 활동
일자리 특성 등 노동관련 연구는 관광보다 포괄적 개

념인 여가분야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일반

적으로 여가활동은 노동에 비해 위계적으로 하위에 있

는 부가적인 활동으로 인식된다[16]. 따라서 여가시간

은 노동시간의 길이에 맞추어서 전략적으로 선택된 행

위라고 할 수 있다[11].

여가와 노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노동 시간 및 

강도의 증가 또는 감소, 노동 환경 변화 등이 여가 시간 

및 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도시거주 20∼

60대 기혼남녀의 노동시간에 따른 여가제약을 분석한 

차승은(2011)에서는 주당 근무시간이 길어지면 여가 행

위나 여가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이 

여가 시간, 내용 및 구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11]. 김영선(2008)은 1990년대 후반 경제위

기 이후 노동시간 유연화가 여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

였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로 인해 시간 부족 및 시

간 희소성이 증가한 결과 여가활동은 많은 시간을 사용

하는 것 보다 시간집약적 행태 또는 상품집약적 형태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8].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효과를 분석한 김유선(2011)

의 연구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실제 근로시간

은 11.3% 단축되었으며,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는 적극

적 여가활동(스포츠 등) 및 사회성 여가활동(자원봉사 

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9]. 

주 5일 근무제 효과를 분석한 박성연·이기영(2007)의 

연구에서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이 일요일과 1주일 

동안 실시하는 여행/운동/오락활동 시간은 주 5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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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비실시 집단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민 등 

노동 환경 변화가 여가 시간 및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

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 시간과 

책임의 증가로 여가시간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본국에서보다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7][17][18].

한편 경제활동 특성별 여가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연

구에서는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여가 시간 및 비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여가시간은 경제활동

(2.89시간) 응답자가 비경제활동(3.94시간) 응답자보다 

짧은 반면, 월 평균 여가비용은 경제활동(144천원) 응

답자가 비경제활동(129천원) 응답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9].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동 시간의 증가는 여

가시간을 단축시키고 여가활동은 소극적 활동 중심으

로 변화시킨다. 반면 노동시간의 감소는 여가시간을 증

대시키고 보다 활동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여가 시간 및 비용은 노동 시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 일자리 특성과 관광활동
그동안 관광분야에서 일자리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관광객보다는 관광산업 종

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휴일에 근무해야 하

는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

는 업무와 본인 여가와의 갈등(work-leisure conflict)

에 관한 연구[20], 관광객들에게 직접 대면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하는 여행업, 호텔업 등의 일자리 특성으로 인

해 발생하는 감정노동 특성 연구[21-23] 등이 주를 이

루고 있다. 이처럼 관광분야의 일자리 특성 연구는 관

광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그

동안 여가활동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어온 제약 개념을 

관광활동에 적용한 관광제약(tourism constraint) 연구

[24]가 이루어지면서 관광객들의 일자리 특성이 제한적

으로 연구되고 있다.

관광제약의 개념은 관광활동 선택과 참여결정 과정, 

관광행동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25], 관광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26], 개인들의 관광활동 횟수 및 

비율, 관광활동에 참여함으로 얻게 되는 즐거움 등을 

감소시키는 요인[6] 등으로 정의된다. 

관광제약에 대한 국외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시간 부

족, 비용 부족 등이 주요 관광제약 요인으로 도출되었

다[27-30].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시간 부족에 직접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자리 특성에 대한 고려는 미흡

하였다. 관광객들의 일자리 특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

인 연구로는 Alegre, Mateo, & Pou(2010), Hung & 

Petrick(2012) 등이 있다. Alegre et al.(2010)는 스페인 

가구의 관광활동 참여 제약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가

구원들의 직업 안정성, 고용 상태, 가구의 주 수입원 등 

일자리 특성 변수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가구의 주 

수입원 항목 중에는 자영업과 기타 수입이 관광활동 참

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가구원 중 실업자 수가 2명 또는 3명 이상일 경우 

관광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Hung & Petrick(2012)은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

로 실시한 연구에서 관광제약 요인으로 시간 부족(크루

즈 관광을 할 시간이 없다)과 업무 부담(업무 때문에 크

루즈 관광을 할 수 없다)을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 시간 

부족과 업무 부담은 크루즈 관광활동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관광제약 요인으로 도출되었다[32].

관광제약에 대한 국내연구에서도 시간 부족은 주요

한 관광제약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하계휴가의 계획과 

실행 결과를 비교한 장호찬·홍성권·이석호(2008)에서

는 짧은 방학시간, 시간 부족 등을 주요 관광제약 변수

로 측정하였으며[33], 국내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장양례·김혜영(2011)에서는 관련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서 휴가기간 부족, 혼잡함, 교통 체증, 숙박 등 4개 항목

을 관광제약 요인으로 추출하였다[24]. 이상의 국내 연

구에서도 관광객들의 시간 부족을 관광제약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시간 부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일자리 특성을 연구에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관

광활동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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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는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행 

실태조사』의 부가조사(2011년 1월∼3월 조사 시행) 자

료 중 2010년 국내 관광여행 경험이 있는 취업자(1,813

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국민여행 실태조사』는 우

리나라 국민들의 여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승인통계 조사로, 목표 모집단은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전국 가구 및 가구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다[34].

분석에 활용된 변수는 국내 관광여행 참여 변수(3개)

와 일자리 특성 변수(6개)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

명은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서 이루어진다. 국내 관광

여행 경험이 있는 취업자들의 일자리 특성별로 국내 관

광여행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

석하기 위하여 SPSS/WIN 18.0을 이용한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2.1 국내 관광여행
『국민여행 실태조사』의 여행은 크게 관광목적의 

관광여행과 출장 등 비관광목적의 기타여행으로 구분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발생하

는 관광여행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내 관광여행이란 행정구역상 현 거주지(일

상생활권)를 벗어나 여가·위락·휴가, 종교·성지순례, 건

강·치료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을 다녀온 국내 여행

을 의미한다. 국내 관광여행에는 숙박여행과 당일여행 

모두가 포함된다.

국내 관광여행 참여는 2010년 1년간 참여 횟수, 참여 

일수, 지출액으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관광 및 여

가 활동 참여는 참여 빈도, 참여 기간, 참여 시간[35], 참

여 경험 여부 및 횟수[6], 참여 시간 및 비용[10] 등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변수

를 고려하여 연간 국내 관광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으

로 국내 관광여행 참여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국내 관광여행 참여를 측정하는 횟수, 일수, 

지출액 변수간에는 상관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즉 

국내 관광여행 횟수가 많은 응답자는 여행 일수 및 지

출액도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당일 관광여행의 경

우에는 명확한 사실이지만 숙박 관광여행의 경우에는 

횟수, 일수, 지출액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박2일 여행을 2회 실시한 응답자와 5

박6일 여행을 1회 실시한 응답자의 경우 국내 관광여행 

횟수가 많다고 여행 일수 역시 많은 것은 아니다. 이러

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광여행 횟수, 일수, 지

출액을 모두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일자리 특성
일자리 특성의 개념 및 측정 항목은『한국노동패널

조사』를 참고하였다. 199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약 5,000가구에 거

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 특성, 가

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이동, 소득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

(longitudinal survey)이다.『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일자리는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보수)을 받

고 일하거나(직장, 아르바이트 등), 내 사업을 하거나

(개인사업, 프리랜서, 식당 등의 주인, 혹은 농림수산

업), 가족(친척) 일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씩 돈을 받

지 않고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 특성은 일자리 형태, 정규직 여부, 기업형태, 

사업장 종업원 규모, 1주일 평균 근로시간, 1주일 평균 

근로일수 등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일자리 형태는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보수)을 받고 일을 하

는 임금 근로자, 내 사업을 하거나 가족(친척)의 일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씩 돈을 받지 않고 돕는 비임금 

근로자로 구성된다. 정규직 여부에서 정규직은 타인 또

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경우를 의미하

며, 비정규직은 단기간 계약직이나 임시직, 일용직 근로

자로서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업형태는 민간회사/개인사업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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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소속 공무원 및 군인 

등), 정부외 공공기관(정부 투자·출자 기관, 정부 출연

기관, 정부 보조위탁기관, 자회사 등), 법인단체(재단·

사단 법인), 기타(외국인 회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로 구성된다. 사업장 종업원 규모는 응답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수를 의미하고,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1주일 평균 근로일수는 일주일에 일하는 일

수를 의미한다.

Ⅳ. 실증 분석

1. 일자리 일반적 특성
표 1. 응답자들의 일자리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구성비
계 1,813 100.0

일자리 
형태

임금 근로자 982 54.2
비임금 근로자 831 45.8

정규직
여부

정규직 795 81.0
비정규직 187 19.0

기업
형태

민간회사/개인사업체 697 71.0
정부기관 101 10.3

정부외 공공기관 85 8.7
법인단체 48 4.9
기타 51 5.2

사업장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175 21.4
10~29인 136 16.6
30~99인 172 21.1

100~299인 106 13.0
300~499인 39 4.8
500인 이상 189 23.1

1주일
평균
근로
시간

40시간 미만 61 6.2
40~49시간 568 57.8
50~59시간 195 19.9
60~69시간 104 10.6
70시간 이상 54 5.5

1주일
평균
근로
일수

주 5일 미만 43 4.4
주 5일 499 50.8
격주 5일 147 15.0

주 5일 초과 293 29.8
주: 정규직 여부, 기업 형태, 사업장 종업원 규모, 1주일 평균 근로시간, 1

주일 평균 근로일수는 일자리 형태가 ‘임금근로자’인 응답자만 해당함

응답자들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 형

태는 임금근로자 54.2%, 비임금 근로자 45.8%로 나타

났다. 임금근로자(982명) 중 81.0%는 정규직이었으며, 

19.0%는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들의 기업 

형태는 민간회사/개인사업체(71.2%)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기관(10.3%), 정부외 공공기관(8.7%), 

법인단체(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근무

하는 사업장 규모는 500인 이상(23.1%), 10인 미만

(21.4%), 30∼99인(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주

일 평균 근로시간은 40∼49시간(57.8%), 50∼59시간

(19.9%), 60∼69시간(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1주일 평균 근로일수는 5일(50.8%), 5일 초과

(29.8%), 격주 5일(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분석
2.1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횟수
2010년 국내 관광여행 참여 경험이 있는 취업자들의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횟수를 분석하였다. 일자

리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6개 항목 중 일자리 형태와 

정규직 여부 항목은 응답자들을 2개의 집단으로 구분

하며, 나머지 항목들은 응답자들을 3개 이상의 집단으

로 구분한다. 따라서 일자리 형태와 정규직 여부 항목

은 T-test를 통해서 두 집단의 2010년 평균 국내 관광

여행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나머지 항

목들은 ANOVA를 통해서 각 집단간 2010년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2.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횟수(Ⅰ)

구분
평균
(회)

표준
편차

t-value p-value

일자리 
형태

임금 근로자 2.65 2.377 0.156 0.876
비임금 근로자 2.63 2.135

정규직
여부

정규직 2.77 2.498 4.252 0.000**
비정규직 2.13 1.680

주: ** p<.01

먼저 일자리 형태와 정규직 여부 항목에 대한 T-test 

결과 정규직 여부 항목에서 정규직 집단과 비정규직 집

단의 2010년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에는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정규직(2.77회)의 2010년 평균 국내 관

광여행 횟수가 비정규직(2.13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일자리 형태별 2010년 평균 국내 관광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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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3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일자리 특성 항목들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사업장 종업원 규모에 따라 

구분한 집단들의 2010년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

는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의 

차이가 있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500인 이상 사

업장 근무 집단(3.17회)과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 집단

(2.26회)의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5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의 연간 평

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가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들의 

2010년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는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40

∼49시간(2.77회) 및 50∼59시간(2.84회)인 집단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가 60∼69시간(1.99회)인 집단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횟수(Ⅱ)

구분
평균
(회)

표준
편차

F-
value

Duncan 
test

기업
형태

민간회사/개인사업체 2.66 2.481 1.114
정부기관 2.74 2.322

정부외 공공기관 2.47 1.570
법인단체 3.08 2.517
기타 2.16 1.943

사업장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2.26 1.862 2.679* a
10~29인 2.74 3.193 ab
30~99인 2.62 2.230 ab

100~299인 2.67 2.155 ab
300~499인 2.92 2.321 ab
500인 이상 3.17 2.621 b

1주일
평균 
근로
시간

40시간 미만 2.23 1.394 3.341** ab
40~49시간 2.77 2.511 b
50~59시간 2.84 2.611 b
60~69시간 1.99 1.510 a
70시간 이상 2.41 2.024 ab

1주일
평균 
근로
일수

주 5일 미만 2.42 2.239 4.390** a
주 5일 2.73 2.339 ab
격주 5일 3.14 3.198 b

주 5일 초과 2.31 1.886 a
주: * p<.05, ** p<.01

1주일 평균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들의 

2010년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도 유의수준 p<.0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후검정 결과 1주일 평균 근로일수가 격주 5일

(3.14회)인 집단의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가 주 5일 

미만(2.42회) 및 주 5일 초과(2.31회)인 집단의 평균 국

내 관광여행 횟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일수
일자리 형태와 정규직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

간 2010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일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두 기준 모두 유

의수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자리 형태를 기준을 살펴

보면 임금근로자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일수(5.27

일)가 비임금 근로자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일수

(4.36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여부를 기

준을 살펴보면 정규직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일수

(5.54일)가 비정규직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일수

(4.12일)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일수(Ⅰ)

구분
평균
(일)

표준
편차

t-value p-value

일자리 
형태

임금 근로자 5.27 4.305 4.849 0.000**
비임금 근로자 4.36 3.686

정규직
여부

정규직 5.54 4.465 4.892 0.000**
비정규직 4.12 3.315

주: ** p<.01

3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일자리 특성 항목들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사업장 종업원 규모에 따라 

구분한 집단들의 2010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일수는 유

의수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500인 이상 사업장 

근무 집단(6.28일)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일수가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 집단(4.39일)의 평균 국내 관광

여행 일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주일 평균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들

의 2010년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일수는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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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1주일 평균 근로일수가 격

주 5일(6.10일)인 집단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일수

가 주 5일 초과(4.75일) 집단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

행 일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일수(Ⅱ)

구분
평균
(일)

표준
편차

F-
value

Duncan 
test

기업
형태

민간회사/개인사업체 5.30 4.507 1.510
정부기관 5.29 3.933

정부외 공공기관 5.00 3.094
법인단체 6.35 4.866
기타 4.29 3.048

사업장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4.39 3.330 3.418** a
10~29인 5.40 5.817 ab
30~99인 5.35 4.526 ab

100~299인 5.22 3.744 ab
300~499인 5.26 3.314 ab
500인 이상 6.28 4.365 b

1주일
평균 
근로
시간

40시간 미만 4.70 3.353 1.567
40~49시간 5.42 4.343
50~59시간 5.52 4.774
60~69시간 4.51 3.904
70시간 이상 4.83 3.643

1주일
평균 
근로
일수

주 5일 미만 5.14 4.274 3.354* ab
주 5일 5.34 4.140 ab
격주 5일 6.10 5.168 b

주 5일 초과 4.75 4.052 a
주: * p<.05, ** p<.01

2.3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
일자리 형태와 정규직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

간 2010년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두 기준 

모두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자리 형태를 기준

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지

출액(388,563원)이 비임금 근로자의 연간 평균 국내 관

광여행 지출액(287,552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 여부를 기준을 살펴보면 정규직의 연간 평

균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412,023원)이 비정규직의 연

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288,826원) 보다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6.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Ⅰ)

구분
평균
(원)

표준
편차

t-
value

p-
value

일자리 
형태

임금 근로자 388,563 417048.01 5.520 0.000**
비임금 근로자 287,552 362098.03

정규직
여부

정규직 412,023 427655.59 4.119 0.000**
비정규직 288,826 352506.74

주: ** p<.01

3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일자리 특성 항목들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사업장 종업원 규모에 따라 

구분한 집단들의 2010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만

이 유의수준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500인 이상(512,684

원) 사업장 근무자들의 평균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은 

10인 미만(311,336원), 10∼29인(358,044원), 30∼99인

(388,151원), 100∼299인(373,408원) 사업장 근무자들의 

평균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0∼499인(441,916원) 사업장 근무자들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은 10인 미만(311,336원) 사

업장 근무자들의 평균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Ⅱ)

구분
평균
(원)

표준
편차

F- value
Duncan 
test

기업
형태

민간회사/개인사업체 396,726 430105.67 2.224
정부기관 413,072 399125.70

정부외 공공기관 318,656 319352.24
법인단체 467,993 437282.80
기타 270,223 370055.53

사업장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311,336 320995.35 4.717** a
10~29인 358,044 395690.39 ab
30~99인 388,151 469133.04 ab

100~299인 373,408 367927.43 ab
300~499인 441,916 333587.31 bc
500인 이상 512,684 506704.37 c

1주일
평균 
근로
시간

40시간 미만 379,068 419827.97 1.044
40~49시간 395,515 418268.64
50~59시간 417,266 424542.69
60~69시간 322,938 421126.04
70시간 이상 348,902 360662.13

1주일
평균 
근로
일수

주 5일 미만 322,255 394535.53 1.328
주 5일 404,663 422622.39
격주 5일 414,415 382614.16

주 5일 초과 357,905 426331.96
주: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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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광여행 경험이 있는 취업자들

을 일자리 특성 항목을 기준으로 구분한 후 국내 관광

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국내 관광여행 횟수는 정규직 여부, 사업

장 종업원 규모, 1주일 평균 근로시간, 1주일 평균 근로

일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내 관광여행 일수는 일자리 형태, 정규직 여

부, 사업장 종업원 규모, 1일 평균 근로일수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국내 관광여행 지출

액은 일자리 형태, 정규직 여부, 사업장 종업원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일자리 특성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형태의 

경우 임금 근로자의 국내 관광여행 일수 및 지출액이 

비임금 근로자 보다 많았으며, 정규직 여부의 경우 정

규직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횟수·일수·지출액이 모두 

비정규직 근무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종

업원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 근

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횟수·일수·지출액 모두가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을 살펴보면 40∼49시간 및 50∼

59시간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횟수가 60∼69시간 근

무자보다 많았으며, 1주일 평균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격주 5일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횟수 및 일

수가 주 5일 초과 근무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기업형태 항목에서는 국내 관광여행 횟수·일수·지출

액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임금 근로자가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 고용주, 무급

가족종사자 등)보다 국내 관광여행 활동 참여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규직 여부 항목에서는 정규직 근무

자의 국내 관광여행 활동 참여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장 종업원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종업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장 근무자가 종업원 수 10명 미만 사

업장 근무자보다 국내 관광여행 활동 참여가 많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즉 대기업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참

여가 소기업(小企業) 근무자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2). 

마지막으로 1주일 평균 근로일수에서는 전반적으로 격

주 5일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활동 참여가 1주일에 5

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취업자보다 많은 것으로 해석

된다.

따라서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종업원 500명 이

상 대기업 근무자 등 보다 안정된 일자리(정기적인 임

금 지급, 일자리의 연속성 보장, 복리후생 제도 등) 특

성을 갖고 있는 취업자들의 국내 관광여행 참여가 비임

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종업원 10인 미만 소기업 

근무자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격주 5일 근

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참여가 주 5일 초과 근무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간 근무일수도 국내 관광여행 참

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참여

구분 분석 결과

일자리 형태•관광여행 일수: 임금 근로자〉비임금 근로자
•관광여행 지출액: 임금 근로자〉비임금 근로자

정규직 여부
•관광여행 횟수: 정규직〉비정규직
•관광여행 일수: 정규직〉비정규직
•관광여행 지출액: 정규직〉비정규직

기업형태 -

사업장
종업원
규모

•관광여행 횟수: 500인 이상〉10인 미만
•관광여행 일수: 500인 이상〉10인 미만
•관광여행 지출액: 500인 이상〉299인 이하,
•관광여행 지출액: 300∼499인〉10인 미만

1주일 평균 
근로시간 •관광여행 횟수: 40∼49시간, 50∼59시간〉60∼69시간

1주일 평균 
근로일수

•관광여행 횟수: 격주 5일〉주 5일 미만, 주 5일 초과
•관광여행 일수: 격주 5일〉주 5일 초과

Ⅴ. 결론

많은 사람들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경험하는 

주요 제약요인이 여가시간 부족이다. 여가시간은 노동

시간과 제로섬 관계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증감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한편 노동시간은 직업 구조, 고용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0

명 미만(제조업 등), 200명 미만(도매 및 소매업 등), 100명 미만(교

육 서비스업 등), 50명 미만(부동산 및 임대업)이며, 중소기업 중 업

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은 소

기업(小企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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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노동시간 조직 등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

는다. 이러한 관계를 확장해보면 사회문화적 맥락은 노

동시간과 여가시간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관

광활동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사회문

화적 맥락에 따라서 관광활동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실증적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연구 결과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종업원 500명 

이상 사업장 근무자, 격주 5일 근무자 등의 국내 관광여

행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비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종업원 10인 미만 사

업장 근무자, 주 5일 초과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활동

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몇몇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내 관광

여행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 대해서는 복지관

광 차원에서 여행 바우처제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

다. 바우처(voucher)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로 정

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이다. 현재 문화체육

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행바우처 제도의 개별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적 차상위계층이다. 이

러한 여행바우처 사업의 신청 자격을 개인이 아니라 소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정부, 

기업,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의 여행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 관광여

행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상대적으

로 국내 관광여행 참여가 높은 계층들의 국내 관광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통해 기

업의 휴가 사용 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함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종업원들이 사용하지 연차휴가에 대한 고용주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종업원들

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제

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은 여전

히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현재보다 자유

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휴가문화 우수기업 선정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의 확대시행으로 주 5일 

근무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04년 7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되어 온 주 

40시간 근무제가 2011년 7월 1일부터 종사자 수 5∼19

인 사업장까지 확대시행 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1주일에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취업자들의 국내 관

광여행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향후 주 40

시간 근무제의 정착으로 주 5일 근무자들이 증가하고 

그 결과 국민들의 국내 관광여행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관광여행 증가에 대비한 관광인

프라 조성, 관광자원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취업자들의 노동시간 및 여가시간, 나아가 

관광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그동안 연구

가 미흡했던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실증 연구로서 의의

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일자리 특성과 관광활동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2010 국민여행 

실태조사」는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설계된 조사이기 

때문에 설문문항 구성에 있어 이론적 고려가 다소 부족

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내 관광여

행 활동, 일자리 특성 항목 등에 대한 변수 구성에 있어 

이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

광여행 횟수·일수·지출액 등 단순히 활동 참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만을 분석하였다. 보다 심도 있고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광활동 내

용, 관광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 관광활동의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2010년 국내 관광여행 경험이 있

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어 국내 관

광여행 경험이 없는 취업자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관광여행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를 대상으

로 분석을 실시한다면 좀 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외여행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국내 관광여행과 국외

여행은 상호 보완적 관계 또는 대체적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특성별 관광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국외여행까지 포함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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